
타고남은재가다시기름이됩니다
그칠줄모르고타는나의가슴은누구의밤을지키

는약한등불입니까
- 만해한용운의〈알수없어요〉에서인용

만해 한용운 스님이 열반한 날짜는 1944년 6월

29일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맞게된다. 만해한용운스님이광복을한해

앞두고열반했다는역사적사실은광복70주년을맞

는현시점에서매우의미심장하게다가온다.

‘광복 70년, 불교 70년’문학부문을 살펴봄에 앞

서 먼저 필자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 않을

수없었다. 하나는‘근대화’이고, 다른하나는‘불교

문학’에대한정의이다.

먼저, 근대화의정의부터살펴보자.

흔히, 정치학적으로 근대화의 3요소로 △산업화

△민족주의△자유인의출현을꼽는데, 한국의경우

는 이 근대화의 핵심요소들이 동일시기에 구현되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근대화 과정이 일제강점

기에이뤄졌기때문이다. 

세계자본주의의단계를살펴보면, 1750~1810년

중상주의(상인자본), 1810~1870 자유주의(산업자

본), 1870~1930 제국주의(금융자본), 1930~1990

후기자본주의(국가독점 자본), 1990 이후 신자유주

의(다국적 자본)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

도우리나라와는무관하다고할수있다. 이역시우

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근대화의 기반을 닦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광복 이후 곧바로 6.25전쟁을 치러

야했던까닭에근대화과정은정상적으로구현될수

없었다. 특히 전후 사회에서는‘산업화’에 밀려‘민

주화’의실현이더딜수밖에없었다. 

따라서 이번 글은 불교문학이 광복 70년 동안 사

회적으로어떤역할을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 불교문학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홍기삼 평

론가는〈불교문학의 이해(민족사)〉에서 불교문학을

분류하면서 △불교경전 문학 △붓다의 가르침을 세

계관적토대로수용한창작문학△경전과창작의중

간지대에걸쳐있는문학의자원(선시, 불교설화, 승

전류, 영험록등)로나눴다. 

이글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을 다룬 창작문학만을

다룰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사르트르

가 말했다시피“문학은 영구혁명 안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사회적 종교라는 사

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불교문학 역시 사회 현실을

담보해야한다는명제를부인할수없을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불교문학들을 간단히 논하되 불교적인 제재

를 차용함은 물론이고 주제에서도 보살(菩薩) 사상,

무아(無我) 사상, 선(禪) 사상등불교사상을다룬작

품들을 텍스트로 했다. 그 이유인즉슨, 불교사상에

입각해해석할여지가있는작품이라고해서불교문

학의범주에넣는것은무리가있기때문이다. 

흔히 시의 본령으로 서정을, 소설의 본령(本領)으

로 서사를 꼽고 있는데, 이 역시 근대문학이라는 범

주안에서만가능한정의라고할수있다. 

한국 근대 불교문학의 원형

서정적인 시와 서사적인 소설이라는 한국 근대문

학의원형을만드는데가장큰역할을한게바로만

해한용운과춘원이광수이다. 

만해 한용운의〈님의 침묵〉에는 보살사상이 용해

돼 있다. 이타행을 통한 중생구제의 태도가 고스란

히깃들어있는것이다. 시집에가장빈도가높은다

섯 개의 어휘는‘사랑(146), 꽃(74), 눈물(62), 이별

(60), 죽음(41)’이다. 〈님의 침묵〉이 대표적인 서정

시집으로분류되는것도이때문이다. 

홍기삼 평론가가 지적했다시피‘만해의 시가 서

정적인 아름다운 연가로 읽혀질 때 그의 모국어 사

랑, 진실과아름다움에대한사랑, 조국과민족에대

한 사랑, 육체를 가진, 그래서 온갖 고통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되어 아

침햇살속의이슬처럼한결영롱한빛을내뿜게’되

는것이다. 

만해 한용운은 소설도 남겼는데, 1938~1939년

〈조선일보〉에 발표된〈박명〉은 순영의 대철에 대한

헌신적인사랑을통해보살행의실천을역설한작품

으로평가받고있다.

춘원 이광수는〈이차돈의 사(1935)〉, 〈사랑

(1938)〉, 〈세조대왕(1940)〉, 〈원효대사(1942)〉등

장편과〈무명(1939)〉, 〈꿈(1938)〉등 중·단편의 불

교적작품을남겼다.

이중단편중에는조신설화를모티브로한〈꿈〉이,

장편 중에는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그린〈원효대사〉

가대표적인불교소설로꼽히고있다.

〈원효대사〉는 원효 스님이 방울 스님에게서 선을

배움으로써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실천할수있

었다는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원효대사〉는춘원

이광수가 창씨개명을 하고 조선문인협회를 결성하

는 등 대일 협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당시에 쓰인

것이어서일본의대동아전쟁을두둔하기위한작품

이라는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는것도사실이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불교문학으로는 1910년대

에발표된양건식의단편소설〈석사자상〉, 〈한일월〉,

〈아의종교〉, 〈오(悟)!〉와1930년대현진건의장편소

설〈무영탑〉을꼽을수있다. 

만해 한용운과 춘원 이광수는 일제강점기에 시의

서정과소설의서사라는기틀을만들었고, 대표적인

불교문학을 남긴 주인공이었다. 다만, 둘의 차이가

있다면민족주의를바라보는관점이달랐다. 민족주

의는양날의검과같아서때로는제국주의에서는파

시즘의 도구로 전락하지만, 약소국에게는 파시즘에

맞서는이념이된다. 

끝까지일제에맞선만해한용운과중도에일제에

부역한춘원이광수의역사적평가가엇갈리는것도

이때문일것이다. 

미당, 근대 문학의 기둥을 세우다

만해한용운과춘원이광수가한국근대문학의기

초를 닦았다면,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는 한국 근대

문학의기둥을세운인물이라고비유할수있다. 

미당서정주는석전박한영스님과의인연으로동

국대의전신인중앙불전(中央佛專)에서수학하게된

다. 그 결과 불교사상에 심취하게 되고 시적 상상력

의 원천으로 삼게 된다. 들끓는 원시성과 생의 의지

로 충만했던 처녀작〈화사집(1941)〉과 달리 미당의

시세계는〈귀촉도(1946)〉이후 전통문화에 차츰 경

사된다. 〈귀촉도〉, 〈견우의 노래〉등 작품들은 특유

의가락과조탁된언어로전통적인이별의정한을노

래하고있다. 

이후 미당은〈서정주시선(1955)〉에서〈국화 옆에

서〉, 〈상리과원〉,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무등을

보며〉, 〈풀리는한강가에서〉등작품을통해핍진한

전후한국사회를대자대비(大慈大悲)한자연의품을

빌려위무한다. 

미당의 시 세계는〈신라초(1960)〉에서 신라의 역

사 속에서 영원성을 발견한다. 〈선덕여왕의 말씀〉,

〈꽃밭의독백〉, 〈노인헌화가〉, 〈인연설화조〉등이그

대표작이다.

미당이본격적으로불교사상에귀의한시집은《동

천(1968)》이라고 할 수 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

람같이〉, 〈내가돌이되면〉, 〈가벼이〉등작품들은연

시(戀詩)의 형태를 빌리고 있으나 그 내용은 불교사

상으로충만해있다.

미당서정주는60여년동안1,000편에가까운시

를남겼다. ‘시인부족의족장’이라는별칭에걸맞게

그는 우리의 모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민족의사상이얼마나심원한지시를통해일깨

워줬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에서 민족의 정한은 맑

게씻기어영롱한아름다움으로바뀌었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서사문학의 원형을 만든 것은

김동리이다. 미당이 가장 한국적인 서정시를 썼다

면, 동리는가장한국적인서사를썼다고할수있다.

김동리는우리민족의젖줄이라고할수있는유불선

(儒佛仙) 사상은물론이고토속사상과기독교사상까

지도서사속에서용해하는기량을보였다.

토속사상이 깃든 작품으로는《을화》, 〈무녀도〉,

〈황토기〉, 〈달〉, 〈역마〉, 〈바위〉를, 기독교사상이깃

든 작품으로는《사반의 십자가》, 〈목공 요셉〉을, 유

교사상이깃든작품으로는〈화랑의후예〉, 〈용〉을꼽

을 수 있다. 그리고〈솔거〉3부작, 〈등신불(1961)〉,

〈극락조(1968)〉, 〈눈 오는 오후(1969)〉, 〈저승새

(1977)〉, 등이불교적색채가짙은작품에해당한다.  

〈솔거〉, 〈잉여설〉, 〈완미설〉은 불화(佛畵)를 모티

브로한연작소설로서비록불교사상이서사속에제

대로용해되지못한단점은있으나이후한국예술가

소설의원형이됐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등신불〉은등신불을제재로다루고있고, 그주제

도승속일여(僧俗一如) 사상이어서김동리의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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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에 피운‘문학 만다라’

만해스님·이광수초석다지고

미당서정주·김동리기둥올려

1970~80년대불교구도소설

역사의식·보살정신회통보여줘

동국대와사단법인미당기념사업회는2월26일동국대이해랑예술극장에서'미당서정주탄생100주년기념시낭송공연'을개최했다. 동국대교수를지내기도한미당서정주는한국
근대시문학사에족적을크게남긴인물이다. 

문학
한국불교

문학 70년

만해한용운 이광수 서정주 김동리

유응오

소설가

지구촌곳곳에서자비심이가득한사랑으로인간방생중생구제를사명으로알고
같이울고, 웃으며땀흘려봉사해온35년의세월들

땅에떨어진불교의위상 380여군소종단들이하나로뭉쳐불교를바로세우는법왕청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법왕청각료미얀마수도네피도에서정부각료미팅, 만찬
3부.미얀마승가대승려와동행하여짜익티오에서철야기도정진 (전일정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

성하고자합니다. 그동안추진위에서발급및임명된모든직책은법왕즉위로사명을다였기에모든

직무가만료되어정지되었음을통보합니다. 임명장및품수증을받고책임과의무를행하지않은자칭

지도자라칭하는일부승려들이더이상명칭및직책사용을할시법적책임을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종단, 이제는부처님의가르침을실천하는법왕청회원종단으로가입하십시오.

승려교육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지원 가사통일
단일금강계단설치하여합동품수식및합동수계법회. 단일합동고시위원회활성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高僧長老團.  世界佛敎考試委員會.     
大韓佛敎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敎元老長老團. 韓國佛敎나라사랑聯合協議會.  韓國佛敎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무국02-733-5665. 733-5670. 팩스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종로구청진동6번지신영빌딩303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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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향기로운 바람 일으켜
문학
한국불교

문학 70년

광복 70주년 동안 활동한 승려문인은 적지 않다. 제3세대 문인

들이 대거 활동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절정기인 이룬 1970~1980

년대에불교문학도꽃을피우는데, 이때특징중하나가1970년대

전후로등단한승려문인들이시, 소설, 수필을발표한다는것이다.

오현스님이1968년〈시조문학〉시조부문에, 지현스님이〈중앙

일보〉신춘문예시부문에, 정휴스님이1971년〈조선일보〉신춘문

예시조부문에, 성우스님이 1971년〈한국일보〉신춘문예시조부

문에, 청화스님이 1975년〈한국일보〉신춘문예시조부문에잇따

라등단한다.  

이중에서꾸준히시창작을한스님은오현스님과청화스님이

다. 선시와 현대시가 조우하는 지점을 꾸준히 모색해온 오현스님

은《아득한 성자》, 《마음 하나》, 《절간 이야기》등 시집을 출간했

으며, 그문학적공로를높이평가받아정지용문학상, 공초문학상

을수상했다. 

특히 오현 스님은 만

해축전을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백담사를 문예도량으

로거듭나게했으며, 만

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

한〈유심(唯心)〉을복간해발행해오고있다. 

청화 스님은 시집《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수필집《돌을 꽃이

라부른다면》을상재했다.

정휴스님은유일하게서사문학에천착했는데, 경허선사를소재

로한《슬플때마다우리곁에오는초인》, 불교사상에입각해죽음

문제를다룬《열반제》, 광기속에예술혼을펼친중광스님의삶을

그린《중광》등을발표했다. 정휴스님은선(禪) 문학을대중화하는

작업에도남다른업적을남겼다.   

1970~1980년대의 현상 중 하나는 법정 스님의《무소유》가 베

스트셀러가되면서수필문학의시대를견인했다는것이다.

1980년에는‘승려시인회’가 발족됐고, 1983년에는 시인회를

모체로‘승려작가협회’가 창립됐다. 이후 진관 스님을 중심으로

승려시인회가꾸준히활동중에있다. 진관스님역시최근까지24

권의시집을발간하는등창작활동을이어가고있다. 

한편, 불교계에는시전문계간지인〈유심〉이 복간되고, 문예계

간지인〈불교문예〉가 1995년 창간호가 발간돼 불교문예 발전에

큰역할을했다. 

1995년제정된현대불교문학상은시인신경림, 이시영, 정희성,

홍신선, 공광규, 소설가 한승원, 최인호, 전상국, 조정래, 송기원,

평론가홍기삼, 권영민, 조남현, 김인환, 방민호등이수상의영예

를안았다. 

시오현·소설정휴탁월한업적

법정스님‘무소유’수필열풍

〈유심〉등불교문학견인차

인불교소설로꼽을만하다.

〈등신불〉은 학병으로 중국으로 끌려간 23세의 화자가 부대를

탈영해 한 사찰에 은둔한다는 게 줄거리다. 그 과정에서 화자는

정원사에안치된등신불을친견한다. 등신불을보는화자의심정

은아래와같다.

허리도펴고앉지못한, 머리위에조그만향로를얹은채우는듯
한, 웃는듯한, 찡그린듯한, 오뇌와비원이서린듯한, 그러면서도
무어라고형언할수없는슬픔이랄까아픔같은것이보는사람의
가슴을콱움켜잡는듯한, 일찍이본적도상상한적도없는그러한
어떤가부좌상이었다. 

소설 말미에서 원혜대사는 만적의 소신공양 이야기 끝에 화자

에게 식지를 들라고 한다. 이는 나의 식지와 만적의 소신공양이

다르지않음을일깨워주는대목이다. 

〈저승새(1977)〉도 윤회사상이 잘 용해된 빼어난 김동리의 불

교소설이다. 만허스님이주석하는곳마다저승새가나타나는데,

이저승새는세속에서사랑했던여인인남이가환생한것이다. 

전후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인 미당 서정주와 작가인 김동

리가 불교사상에 심취한 작품들을 남겼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한국문화의젖줄중하나가불교사상이었음을방증하

는것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는 심원한 사상을

다루고탁월한미적성취를이뤘지만, 젠더(Gender, 계급성)적인

측면에서는전근대성을벗어나지못했다. 그런까닭에미당서정

주와김동리는친일행적은물론이고군부독재로이어지는근대사

과정에서도순수문학을주창하면서문단권력의실세로행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일 행적과 독재 찬양 발언 등은 역사의

심판을피할수없겠지만, 그렇다고해서미당서정주와김동리가

남긴 문학적 궤적까지 폄훼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의 문학은 어찌 보면 전근대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종교의

경지로승화될수있는지도모를일이기때문이다.

구도소설, 깨달음을소설로만나다

미당서정주밖에도6.25전쟁전후로많은시인들이불교작품

들을남겼다. 6.25전쟁이전활동한시인으로는백석, 김달진, 조

지훈시인을꼽을수있을것이다. 

백석은 토속 언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민족공동체의 정취를

복원했는데, 〈여승〉, 〈수라(修羅)〉, 〈절간의소이야기〉, 〈고사(古

寺)〉등 쓸쓸한 정조의 불교작품들은 식민지민의 정서를 대변하

기에충분했다.

그런가하면월하김달진시인은승려출신답게심원적불교적

사유가용해된작품들은남겼다. 

조지훈시인도승려출신시인중하나이다. 그가남긴〈앵음설

법〉, 〈승무〉, 〈고사(古寺) 1〉등은불교사상이깃들어있으면서도

탁월한서정의결이돋보인다.

이밖에 김광섭의〈저녁에〉와 박두진의〈유전도(流轉圖)〉도 윤

회사상을다룬서정시로손꼽을만하다.

6.25전쟁후활동한시인으로는이형기, 박재삼, 신경림, 고은,

홍신선, 박제천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형기의〈낙화〉, 신경

림의〈갈대〉, 고은의〈문의마을에가서〉는불교적세계관이어떻

게시로형상화되는지보여준작품이라고할수있다.    

근대화, 그중에서도산업화과정이본격화되는1970년대를맞

아 한국문학도 한층 진일보하게 된다. 당시 문학의 가장 큰 특징

은 역사의식(혹은 계급의식)이 전면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해실천문학의시대가펼쳐지는것이다. 1970~1980년대의불

교문학은역사의식이보살사상과회통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그대표적인작가로황석영과조정래를꼽을수있다. 황석영은

단편〈삼포 가는 길〉에서 백화라는 술집 작부의 삶을 통해 당대

관음보살의현현을그리고있다. 실제로백화는관음보살의다른

이름이기도하다. 조정래는대장경을편찬하는과정을그린역사

소설〈대장경(1976)〉을통해‘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

衆生)’의가르침을역설했다. 

당대 발표된 양대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태백산맥〉과

〈장길산〉에 등장하는 승려들이 신음하는 민초의 삶을 위무하는

역할을하는것도주목할만하다.

1970~1980년대불교문학의또다른특징은구도문학이잇따

라 발표된다는 것이다. 김성동의〈만다라〉, 한승원의〈아제아제

바라아제〉, 강인봉의〈구나의 먼 바다〉, 남지심의〈우담바라〉가

대표적인불교계구도소설로꼽을수있는데, 이작품들은승려인

주인공이불교적인가르침을사회에어떻게구현할것인가, 고뇌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중〈만다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우담바라〉는영화화돼많은관객이몰리기도했다.

정찬주는 1980년대부터 근현대 스님들의 전기를 소설로 펴냈

다. 그의생생한전기소설은두터운팬층을형성하고있으며, 최

근에는신미대사의한글창제역할을다룬<천강에비친달>을출

간하기도했다. 1970~1980년대에는시단도민초들의아픔을위

무하고부조리한사회를고발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다.  

미시담론의 1990년대 불교문학

1990년대 이후 불교문학의 특징으로는 미시(微示) 담론과 현

학주의를 꼽을 수 있다. 미시담론은 1970~1980년대 문학의 특

징인 거대담론의 반대급부로 나타난 것으로 존재론적 고독을 다

루는 특징이 있다. 미시담론의 불교문학으로는 윤후명과 윤대녕

작가의작품들을들수있다. 이두작가의작품은불교적인제재

를 통해 영원성을 노래한다는 점과 빼어난 문체문학이 돋보인다

는점에서일치한다. 그대표적인작품으로윤후명의〈돈황의사

랑〉과윤대녕의〈신라의푸른길〉을꼽을수있을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도 구도소설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데,

1970~1980년대와다른점은보다현학적인성향을띄고가공의

인물이아닌실존인물의전기를다룬다는것이다. 

승려출신인고은이선재동자의이야기를모티브로한〈화엄경

(1991)〉과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까지의 구도기를 다룬〈선

(禪)〉을, 한승원이 초의선사의 행장을 형상화한〈초의(2003)〉와

원효선사의 행장을 재해석한〈원효(2006)〉를, 최인호가 경허선

사의 행장을 모티브로 한〈길 없는 길(1993)〉을 발표했다. 이중

한승원의〈원효〉는 이광수의〈원효대사〉와 달리 원효를 반전주

의자로 그림으로써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원효사상이 지니는 가

치를재조명하고자노력했다. 

이밖에도1990년대이후불교소설로주목할만한작품으로황

석영의〈심청〉, 송기원의〈안으로의여행〉, 김성동의〈꿈〉을꼽을

수있다. 〈심청〉은매춘오디세이아의서사속에서보살행을다뤘

다는점에서의미가크고, 〈안으로의여행〉은자전적구도여정이

돋보이고, 〈꿈〉은조신설화의재해석이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1990년대 이후 불교시를 발표한 시인은 수없이 많아 이름만

언급해도이지면이다채워질정도이나불교와생태주의의회통

을추구한이문재시인과서정시속에불교사상을용해하는노력

을거듭한문태준시인만큼은언급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근현대한국문학에서불교아동문학으로는정채봉의〈오세암〉

이독보적인위치를차지한다고할수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문학은 질곡의 근·현대사 속에서

대중과함께웃고울었다. 다만, ‘근대문학의종언’이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상황에서 종교와 문학이라는 두 숭고미의 본령이 한국

사회를위해어떤역할을해야할지고민해야할것이다. 

광복 70주년 대표적인 승려문인은? 

韓 문학 전반 걸쳐 큰 영향

故법정스님 오현스님 정휴스님 청화스님

2014년만해축전의모습. 불교를넘어한국근대문학의초석을다진만해한용운스님은불교계를중심으로다양한선양사업들이진행중에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지혜와자비로꽃피는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구독문의 : 02)2004-8200 

국내유일D.I.Y 모듈형접착식건식온수난방SYSTEM국내유일D.I.Y 모듈형접착식건식온수난방SYSTEM

JJUN Heating System Module

“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시스템개발!!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및A/S는전국어디서나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시공대상 : 사찰및암자주택,상업건물,교육시설,숙박시설

설치
장소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30%절감䭘

스님,불자님직접온수난방을시공하세요.

특허등록(특허제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난방필름
전기판넬대비

50%䭘

방열판

마감재

대한민국온돌문화의새로운역사를써내려온건식온수난방시스템의종결자!!

업계최초바닥접착방식적용
에너지소비효율최고수준
공기순환형구조로열섬현상제거
D.I.Y 시공가능
저온수(45℃ ~ 50℃) 난방가능

■지역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황황토토 통통나나무무집집에에서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건강힐링캠프’를치세요)

[경기도양평]

원장 천범석

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건강힐링캠프
암환자전문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봉침교육 숙박휴양


